
인공색소 무방비 노출 심각하다
빙과·청량음료 26% 함유 알레르기·천식 원인 … 미국은 판매금지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빙과류와 청량음료에 알레르기·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미국에서는 아예 사

용이 금지된 인공색소가 들어있어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6-7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빙과와 청량음료 49종에 들어있는

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종(26.5%)의 제품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공색소가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27일 발표했다.

함유된 인공색소는 타르색소 가운데 적색2호와 황색4호, 황색5호 등 3종류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적색

2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황색4호와 황색5호는 알레르기나 천식, 과민증,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유

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에서 사의 혼합음료제품에는 황색4호와 적색2호가, 또다른 사의 탄산음료제품에는 황색4호와 황색5

호가 각각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제품들은 인공색소에 대한 정보나 주의사항을 제품용기나 광고 등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 천식·알레르기 환자들과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인공색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의 아이스크림제품 광고에는 천연과일인 메론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메론향만 0.0889% 함유돼 있는

등 제조기업들이 제품에 천연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

장했다.

정부가 적색2호 색소의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고, 알레르기 유발 우려가 있는 황색4·5호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 판단해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 표시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육구(LAUD)는 8월27일 청소년 비만과의 전쟁을 위해 교육구내 모든 학교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지는 탄산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LA 교육구 이사회는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방침을 채택했으며 100여명의 청중들은 교육구의 결정을 박수

로 환영했다. 2004년 1월부터 적용된다.

677개의 학교와 74만8000명의 학생을 보유해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교육구인 LAUD는 이미 초등학교를 대상

으로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해 왔으며, 2002년 결정으로 약 200개의 중·고등학교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물과 과즙 50% 이상의 주스, 그리고 당분이 20온스당 42g 미만의 스포츠 음료만 교내판매가 허

용된다.

LAUD의 대부분 학교들이 운동을 비롯한 각종 학생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탄산음료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판기와 교내 매점에서 팔리는 탄산음료 수입은 연간 평균 고등학교당 3만9000달러, 중학교

당 1만4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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